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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새 왕이 되었어요.

아닥사스다는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그때 ‘에스라’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는 ‘율법 학자’였어요.



Ep.080
에스라와 느헤미야

CBS 알럽바이블
어린이 성경동화

2P

하루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명령하노니 내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누구든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에스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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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은과 금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아직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에스라는 감격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군요.

 참으로 은혜 넘치는 일입니다.”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 있었어요.

포로생활을 마치고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완공한 성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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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남유다의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고
도시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자기의 옷과 머리카락, 수염을 쥐어뜯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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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의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편,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시중드는 관리 중에,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왕의 곁에서, 왕이 먹고 마실 음식과 술을 확인하는 게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평소와 달리 느헤미야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었어요.



Ep.080
에스라와 느헤미야

CBS 알럽바이블
어린이 성경동화

6P

“어찌하여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어디 아픈 건 아닌 듯 한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겐가?”

“아, 왕이시여... 송구합니다.
 실은... 남유다에 다녀온 제 형제에게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예루살렘 성이 성벽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그만....”

“어허. 안 됐구만.
그럼 내가 자네에게 어찌 해 주면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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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
왕에게 대답했어요.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성벽에 필요한 나무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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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덕분에

“뭔가? 보아하니 예루살렘 녀석 같은데
우리 지역에선 왜 알짱알짱거려?”

“지나가게 해 주시오.
여기 왕의 편지가 있소.”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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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던대로 예루살렘 성은 엉망이었어요!
성벽의 무너진 돌들이 그대로 무더기처럼 쌓여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지나갈 길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힘을 모아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깨끗이 쓰레기를 치우고
어떤 사람들은 큰 돌들을 모아왔죠.

부자들은 일꾼들을 고용해 성벽 공사를 도왔고,
자기 집 앞의 성벽부터 보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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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미야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공사 과정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든 공사를 방해하고 싶어서
여러 작전을 세웠죠.

“낄낄낄! 이걸 성벽이라고 쌓았나?
내가 보기엔 그냥 쓰레기 더미인데?”

“헤헤헤헤! 너희들의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위에 올라가도 폭삭 무너질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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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먼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죠.

“느헤미야, 당신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핑계로 이 곳의 왕이 되려는 것 아닌가?”

“네 녀석의 속셈은 우리가 다 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는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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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당신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소.
마음대로 지어낸 말을 하는 것뿐이오.”

약이 바짝 오른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번에는 아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사람들에게 칼과 방패로 무장하게 했죠.

밤낮으로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감시를 했고
어떤 이들은 한 손에 방패를 든 채

다른 손으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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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52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다시 번듯해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해 주었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에스라도 그 자리에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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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죽기 전,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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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기는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그 예언은 잘 기록되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된 거예요!


